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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장벽, 체육으로 허문다
- 문체부 장관, 장애인체육계 간담회 관련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박보균 장관은 8월 8일(월) 오후 2시, 

세종장애인형국민체육센터에서 장애인체육계 관계자들을 만나 “장애인의 

문화·예술·체육·관광 환경이 좋아지면 비장애인의 환경도 좋아진다.”라고 

언급하며,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의 장벽을 체육으로 허물겠다.”라고 

강조했다.

  박보균 장관은 최근 발달장애인 골퍼 이승민 선수가 ‘장애인 유에스(US)

오픈’ 초대 우승자에 오른 사례를 언급하며 “장애가 더 이상 불가능의 

이유가 될 수 없도록 장애인체육 환경을 만드는 데 힘쓰겠다.”라고도 밝혔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 장애인생활체육저변 확대, ▲ 장애인레저스포츠 

활동 지원, ▲ 장애인체육 국제경쟁력 향상, ▲ 장애인 실업팀 확대 필요 

▲ 장애인 체육리그 확대 등을 건의하고 ▲ 통합체육 지원, ▲ 일반 공공

체육시설 장애인 접근성 개선, ▲ 장애인·비장애인이 모두 이용할 수 있는 

반다비센터 활용 지원 방안 마련 등 체육 분야 장애 환경 개선을 위한 

맞춤형 정부 지원도 주문했다. 

  이에 박 장관은 “정부는 장애인체육에 대한 확실한 정책적 의지와 함께 

관련 예산을 획기적으로 늘리겠다.”라며, “장애인 체육시설과 지도자, 프로

그램 확충 등으로 장애인들의 체육활동 참여가 어렵지 않은 환경을 만들어

나가고,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통합체육이 

낯선 영역이 아닌 익숙한 영역으로 온 국민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힘쓰

겠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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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울러 “현재 준비하고 있는 ‘제4차 장애인체육 발전 중장기계획’이 

장애인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해 정교하고 짜임새 있게 설계될 수 있도록 

수립하고, 현장에서 공감하는 정책으로 만들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간담회 이후 박보균 장관은 세종장애인형국민체육센터 시설을 둘러보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박보균 장관은 이번 장애인체육계 간담회 이후에도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청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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